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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보이지 않던 이름

내 용

"사진 한 장만 쓰면 안 될까?"

몇 년 전의 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했다.

과제를 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면 인터넷 검색창에 원하는 이미지를 입

력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면 저장 버튼을 눌렀고, 필요한 곳에 붙여 

넣었다. 블로그 글을 쓸 때도, SNS에 글을 올릴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

각했다.

어쩌면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뉴스에

서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영화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 같은 

큰 문제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다. 내가 사진 한 장을 사용하는 일은 그리 중

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다.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사진이 허락 없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꽃

을 찍고, 풍경을 찍고, 노을을 찍었다.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누군가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도 네 사진이 예뻐서 가져다 쓴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사진 찍으려고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났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친구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새벽 어둠 속을 걸어갔다고 했다. 원하는 빛

을 기다렸고,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수십 장을 찍은 끝에 겨우 한 장

을 골랐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색감을 보정하고 구도를 다듬는 데 또 

시간을 썼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사진을 사진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뒤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사진이 만들어지기까지 들인 시간도, 노력도, 고민도 보지 못했다.

그 이후부터 나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볼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예전에는 "이 사진 예쁘다."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누가 찍었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누군가는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며 촬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행지

에서 특별한 순간을 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을 수도 있다. 한 장의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완성한 작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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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한 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경험과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

이다.

그때부터 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다.

사진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기.

무료 사용이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표기하기.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규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저작권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창작물을 만난다.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사

진을 감상하고, 글을 읽는다. 그런데 너무 쉽게 소비하다 보면 그것들이 원

래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작품은 없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탄생한다.

저작권은 단순히 법으로 정한 권리가 아니다.

창작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약속이고,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더 좋은 

창작물이 계속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

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 글들이 올라온다.

클릭 한 번이면 저장할 수 있고, 복사 한 번이면 어디든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쉽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리함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존중이다.

예전의 나는 작품만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작품 뒤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본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저작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시

작이라고 믿는다.


